
권순황 LG전자 B2B사업본부장(사장)이 구

광모 LG그룹 신임 회장의 선임으로 사령탑

이 빈 ID사업부를 이끈다. 권 사장은 과거 ID

사업부를 2년간 맡았던 만큼 사업을 이끌 적

임자라는 판단에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지난달 29일 서

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구광모 LG전자 ID사업부장(상무)을 대표이

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창업주인 구인회 전 

회장과 구자경 명예회장, 고 구본무 전 회장

에 이어 4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구 회장이 ID사업부장 직책을 내려놓으면

서 빈 자리를 “권순황 사장이 겸임한다”고 밝

혔다. 권 사장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ID사업

부장을 맡았었다.

ID사업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성장 

분야인 상업용 디스플레이(사이니지)를 주

력으로 하는 부서다. 당초 대표이사 직속 사

업 부문이었다가 작년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B2B사업 부문과 합쳐졌다. 이후 사업을 강화

하기 위해 B2B사업본부로 격상됐다.

구 회장은 작년 말부터 ID사업부장을 맡아

왔다. LG그룹의 후계자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다. 

구 회장은 ID사업부에 상당한 애착을 보여

왔다. 지난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

린 사이니지 전시회에 참석해 투명 올레드 사

이니지 등 신제품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구 회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권 사장의 역할

은 더욱 커졌다.

권 사장은 LG전자의 미래를 짊어질 B2B 사

업을 강화하는 한편 ID사업부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ID사

업은 사이니지의 높은 성장세로 B2B의 핵심

으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오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7억4000만달러에서 2025년 316억2000만달

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7.28%나 성장

하는 셈이다. 이에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를 기반으로 한 사이니지 더 월 프로페셔널을 

선보이며 초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와 오픈 프

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를 내세우고 있다.

ID사업부장 권 사장이 겸임

LG ID사업부, 권순황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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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가 모바일월드콩

그레스(MWC) 상하이에 단독 부스를 차리면

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

됐던 사업 구조를 바꾸고 비메모리에서 경쟁

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6월 

27~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MWC 상하이 

2018’에서 시스템LSI 사업부의 단독 부스를 꾸

렸다. 

MWC 상하이는 600여 개 글로벌 정보통신기

술 기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박람회로 올

해 7회째를 맞는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

부가 참가한 것은 두 번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허국 시스템LSI사업부 

마케팅팀 상무 등 실무진들이 부스를 방문했

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이미지센서 신기술 아

이소셀 플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AP) 엑시노스7 시리즈, 스마트 스피커 등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소셀 플러스는 기존 아이소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기술이다. 메탈 구조를 신소재

로 대체해 광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색 재

현성을 높였다. 카메라 감도를 최대 15%까지 

향상시켜 어두운 곳에서도 더 밝고 선명한 이

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프리미엄급 모바일 AP 엑시노

스7 9610과 갤럭시S9 스마트폰 시리즈에 탑재

된 엑시노스 9810이 전시됐다. 글로벌 소프트

웨어 업체들과 이미지 센서를 포함해 삼성 기

술이 적용된 스마트 스피커를 선보이며 우수

한 기술력을 뽐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비메모리 사

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삼

성전자의 반도체 포트폴리오는 메모리 비중

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

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0% 안팎을 차지했다. 지난해 29조원을 넘는 

반도체 투자비 가운데 70%가 메모리 반도체

였다. 

이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바꾸고자 삼성전자는 작년 5월 비메모리 부문 

사업체계를 정비했다. 시스템LSI 사업부를 팹

리스(설계)와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로 분

리했다. 시스템온칩(SoC) 설계와 센서 제품 개

발,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설계 등 핵심 인

력도 대대적으로 충원했다. 

아울러 퀄컴 출신의 강인엽 사장을 승진시켜 

시스템LSI 사업부를 사장급 조직으로 격상시

켰다. 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로 알려졌다. 최근 이 부회장의 중국 출장

에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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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메모리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라”
시스템LSI 사업부 MWC 상하이에

단독 부스 차리고 시장 공략 나서

신기술 아이소셀 플러스 등 소개

우수 스마트 스피커 기술력 뽐내

MWC 상하이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

장을 두고 격돌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9을, 애플은 아이폰 모델 3종을 출시하는 가

운데 가격 정책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9 가격을 역대 최고

가로 평가받던 갤럭시노트8 수준으로 유지하

거나 그보다 올리며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

운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줄이

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

사를 열고 갤럭시노트9을 선보일 계획이다. 

갤럭시노트9 출시가 임박하면서 가격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IT매체 시넷

(CNet) 등 주요 외신은 전작인 갤럭시노트8

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갤럭시노트8은 64GB 기준으로 미국에서 

930~960달러였다. 한국 가격으로는 109만

4500원으로 노트 시리즈 중 역대 최고가였다. 

갤력시노트9 가격이 전작 수준 혹은 그 이상

으로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듀얼 카

메라의 성능 향상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9에서 후면 듀얼 카메

라에 조리개까지 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전작보다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한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전면 카메라에도 적

용돼 카메라 성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

고 있다.

대용량 제품 출시설도 고가 책정에 힘

을 싣는다. 갤럭시노트9은 6~8GB 램에 

64•128•256GB 내장 메모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 출시되는 모델

에서는 PC에 맞먹는 512GB 메모리가 적용되

면서 고가 기록을 깰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삼성•애플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불꽃

갤노트9•아이폰 모델 3종 출시

LG전자 모델이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소개하고 있다. 

갤럭시노트9 언팩 행사 초청장.


